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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쿠팡 잠실 오피스에서 ‘그린 챔피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 ‘그
린 위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였죠. ‘ESG 열정러’들을 만나러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
요?

https://news.coupang.com/archives/55969/


지난 5월 28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쿠팡 ESG 캠페인 ‘그린 위크’. 쿠팡 및 계열사 임직원들은 플리마켓에 500여 점의
물품을 기증했으며, 직원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기부로 이어졌다.

쿠팡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일주일간 ‘그린 위크’를 개최했습니다. 쿠팡 임직원들은 플리마켓과 헌혈 캠페인, 업사이클링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ESG 실천 문화 확산을 다짐했답니다.

쿠팡 및 계열사 임직원들은 이번 ‘그린 위크’ 플리마켓에 500점 이상의 물품을 기부했고요. 잠실과 선릉 사옥에서 열린 플리마켓
장터에는 2,000여 명의 임직원이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는 등 자원 선순환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플리마켓에 기부된 물품의 판매
수익금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린 위크를 기획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ESG 팀은 지난 7월 31일, 이번 캠페인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축
하하기 위해 ‘그린 챔피언’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1등부터 3등까지 총 15명의 직원들이 잠실 사옥에 모여 수상을 했고요. 친환경 가
치의 영감을 나눌 수 있는 식물재배기와 업사이클링 가방 등 특별한 선물도 나눴습니다.

그린 챔피언 1등 상을 받은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 팀 편승하 님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라이언 브라운 대표와 기념사
진을 찍고 있다.

그린 챔피언 1등 상을 받은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 팀 편승하 님은 “물건이 제 주인을 만나서 좋은 쓰임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플리마켓에 기부 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고 싶어서 헌혈도 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아서 기쁘다”
며 “내년에도 그린 위크가 열린다면 올해보다 더 많은 물품을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라이언 브라운 대표가 연차 중에 그린 챔피언 시상식에 온 직원과 그의 자녀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그린 챔피언 시상을 맡은 라이언 브라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환경 보호는 거창한 선언보다 일상의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
되고, 저 역시 작은 실천으로 자전거를 자주 타고 있다”며 “이번 그린 위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
로도 일상 속에서 ESG를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쿠팡 잠실 사옥에서 열린 그린 챔피언 시상식에서 직원들이 친환경 비누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친환경 상식 OX 퀴즈와 스몰 토크 미션 등 아이스브레이킹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다양한 부서의 임직원들이 친환경 실천 아이디어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쿠팡은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 ESG 문화를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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